
콘덴서용 O P P필름 3중고 "우려"
공급과잉·수입증가·원료난 … 9 6년 국내수요 2 6 0 0톤

범용 O P P필름 시장이 콘덴서용 신증설에 의한 공급과잉, 수입품의 다량유입, 원료의 공급 부족 등

3중고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범용 O P P필름 수요는 1 0만톤에 불과하나 생산능력은 1 3만톤을 웃돌고 있

는 상태에서 새한미디어·SKC 등이 콘덴서용 신규진입이 기정사실로 판명돼 공급과잉의 후유증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그러나 콘덴서용 O P P필름은 삼영화학이 연간 1 0 0 0톤 생산능력으로 국내시장을 주도해왔으나 9 5년

1 0월 2 4 0 0톤 생산능력의 2호기를 증설한데 이어 9 8년 S K C가 1기라인 신규참여를 밝히고 있어 범용

필름과 같은 공급과잉의 재판이 예상되고 있다.

9 5년 콘덴서용 국내수요는 2 4 0 0톤으로 이중 삼영화학이 5 0 %인 1 2 0 0톤을 생산·판매했으며 1 2 0 0톤은

일본의 T o r a y·콘슈, 유럽의 H o e c h s t·볼로네 등으로 부터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영화학의 3 4 0 0톤 생산능력으로도 국내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나, SKC가 신규 진출

을 결정해 국내기업간 가격경쟁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9 5년까지 4 5 0 0톤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지녔던 일본 T o r a y가 사장악화에 따라 1기라인을 폐

쇄, 생산능력을 3 0 0 0톤으로 격감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생산능력 증가와 더불어 해외물량의 다량 유입도 콘덴서용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콘덴서용 생산능력은 일본 Toray 3000톤, 독일 Hoechst 4000톤( 3라인), 볼로네 2 4 0 0톤( 2

라인), 혼슈 1 5 0 0톤( 1라인), 독일 코파풀 8 0 0톤( 1라인), 중국 신수이 3 3 0 0톤( 2라인), 호산 1 0 0 0톤( 1라

인) 등 2만2 0 0 0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계수요는 1만4 0 0 0톤에 그쳐 생산능력 대비 6 3 . 6 %에 불과, 공급과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물량이 국내를 비롯 아시아 시장으로 대폭 흘러들고 있어 삼영화학은 수입품과의 시장

쟁탈전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영화학은 9 6년 6 0 0 0톤의 콘덴서용 PP 원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PP 생산기술력이 뒤지고 호환의 어려움으로 인한 콘덴서용 전용라인 투자기피 때문으로,

향후에도 콘덴서용 PP 생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영화학은 콘덴서 생산용 P P를 Shell, Exxon, Rexene, Grand Polymer, Mitsui Toatsu로부터 톤당

1 6 0 0달러에 전량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5년 콘덴서용 국내수요는 2 4 0 0톤으로 9 6년에는 8.3% 늘어난 2 6 0 0톤이 예상되고 있다. 

삼영화학은 9 5년 1 2 0 0톤을 생산, 850톤은 내수판매하고 3 5 0톤은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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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은 1 5 0억원을 투자해 9 5년1 0월 가동하기 시작한 2호기를 포함 9 6년 3 0 0 0톤을 생산, 2000톤은

내수판매하고 1 0 0 0톤은 수출할 계획이다. 

삼영화학의 1호기는 5∼1 0μ를 생산할 수 있으며, 2호기는 3 . 5∼1 5μ가 가능하다.

콘덴서용 O P P필름의 수요를 보면, 증착용이 월 1 4 0톤으로 성문전자 7 0톤, 극광전기·은성산업 각각

3 5톤으로 나타났고, 전자레인지용은 월 1 0 0톤으로 삼영전기 6 0톤, 삼화콘덴서·한성전자 각각 2 0톤으

로 알려졌다.

콘덴서용 필름 수요는 5∼9μ가 주종으로 증착용 5∼6μ제품이 20%, 7·8·9μ이 40%, 전자레인지용

의 1 2μ이 4 0 %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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